
도정공휘순(淳) 묘갈
族侄인 相洪과 族孫인 琫求가 家狀을 갖고 누추한 나

의집에 와서 請하기를 先祖都正公의 德行과 節義가 當

世에 出衆하시어 可히 後世의 규감(龜鑑)이 되셨으나

家門이 가난하여 오래토록 禮儀를 갖추어 드리지 못하

여 황급(遑急)한 마음 짝이 없더니 이제 다행히도 宗議

가 詢同하여 將次 山役을 하고자하니 銘을 지어 달라기

에 나는 비록 늙고 글이 짧으나 어찌 한집안의 處地인

데 恭遜하고 믿음직스런 付託을 싫다할 것인가.

公은 나의 十二世祖이신 己卯名賢鈍庵公의 從叔이시

다. 諱는 淳이시니 天順甲申 西紀一四六四年生이시고 어

렸을 때 어머님을 여의시고 外家에서 크셨으며 天品이

매우 高尙하시고 聰明함이 絶人이시라 十餘歲에 스승의

가르침이 없어도 能히 義理를 解得하고 正直함을 잃지

않으셨다.

參判公(考位諱安智)께서 海州任地에서 別世하셨다는

訃音을 들으시고 血淚로 슬퍼하시며 海州로 急히 가시

면서 病患에 藥을 써드리지도 못하였고 別世하실 때 臨

終도 못했으니 天地間의 한 罪人이라고 말씀하셨으며

葬事지낸뒤 廬幕에서 侍墓하시며 슬퍼하심이 禮를 넘으

셨고 情과 文을 갖추셨다. 終喪後에도 省掃의 禮를 끝까

지 廢하지 아니하시고 終身토록 하루같이 思慕하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용양위부사직(龍 衛副司直)으로

계시다가 敦寧府都正으로 전임 되시였으나 西紀一五一

九年 中宗時 己卯 士禍를 當하여 忠臣과 어진이를 주살

(誅殺)하고 귀양보내며 아첨하는 小人輩들은 벼슬이 날

로 높아지니 公께서는 개연(慨然)히 벼슬을 그만 두시

고 白湖山 기슭에서 杜門自靖하시었고 벼슬에 뜻을 두

지 아니하셨다. 西紀一五二九年 嘉靖己丑 六月 十四日

殞命하시니 享年이 六十六歲 이시었으며 遺命에 따라

白湖山에 安葬하였다. 夫人墓는 右側癸坐原이니 쌍봉(雙

封)이다. 둔암공(鈍庵公)이 道伯時 와서 살펴보시고 개

탄(慨歎)하시기를 從叔의 높은 行實로서 어찌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시며 그 才德을 펴지 않으셨음을 哀惜히

여기셨다.

우리 沈氏의 本은 靑松이요 始祖 휘는 洪孚이시며 麗

朝의 文林郞이시었다. 四世祖 諱德符께서는 李朝勳業으

로 청성백(靑城伯)에 이르셨고 七世祖 諱선(璿)께서는

觀察使를 지내시고 단묘명신(端廟名臣)이며 號는 忘世

亭이시니 여기까지는 公의 할아버지 以上이시다. 考의

諱는 안지(安智)시고 牧使요 贈職은 기성부경(騎省副卿)

이시며 位 慶州金氏는 贊成이신 從直의 따님이시다.

公의 配位 淑夫人 河東鄭氏는 直長인 의 따님으로

서 三男二女를 낳으셨다. 長

子 光元은 部將이요 次子 光

亨은 訓導요 季子 光貞은 通

政이시다. 長女는 生員인 丁

爀에 出嫁하시고 次女는 忠

義衛 李涑에 出嫁하셨다. 孫

을 말하면 기(錡)는 直長이요

종(鍾)은 參奉이며 정(鉦)은

直長이시다. 曾孫 언겸(彦謙)은 同樞요 민겸(敏謙)은 主

簿이시다. 玄孫 민헌(民獻)은 宣武郞이요 민각(民覺)은

縣令이시다. 後孫 世日은 進士요 世重도 進士요 世厦도

進士며 학( )은 學行이 있으셨고 창진(昌鎭)과 주국

(柱國)과 낙수(樂壽)도 學行이 있으셨으며 노옥(魯沃)

은 通政副護軍이요 노경(魯慶)은 通政이요 두영(斗永)

은 進士요 낙인(樂麟)도 進士며 준택(駿澤)도 進士요

윤택(胤澤)은 參奉이며 종택(宗澤)도 參奉이요 운택(雲

澤)은 主事요 정택(晶澤)은 參奉이며 계택(繼澤)과 경

택(景澤) 상원(相元)은 모두 學行이 있으셨다.

아! 公의 才德과 節義는 天性에서 自然히 우러나셨으

니 平日의 좋은 말씀과 善行이 적지 아니 하셨으나 오

래되고 병도(兵燾)에 문헌(文獻)이 없어졌음을 개탄하

지 않을 수 없다. 當時 충조( 彫)의 變(走肖爲王)으로

간교(奸狡)한 小人輩들이 무고(誣告)하여 賢哲人材가

참육(慘戮)되니 이 어찌 君子가 나아갈 때인가? 하시며

公께서는 世相을 보시고 앞날을 걱정하시며 모든 것을

사양(辭讓)하셨으니 그 識見의 高明하심과 義理의 正大

하심을 비록 후백세(后百世)뒤에라도 반드시 아는 사람

이 있을 것이다.

오직 이 일만 갖고도 가히 公의 平生을 알만하지 않

는가. 善이 이보다 더 善한 것이 없고 아름다움이 또 어

찌 이보다 더 풍부(豊富)함을 구하리요.

銘 가로되 公은 어릴적에 운이 비색(否塞)하여 어려

운 처지였으니 그 고초를 슬퍼하지 않겠는가? 성소(省

掃)를 平生토록 하루같이 하시고 先考를 사모(思慕)하

시니 이 같은 孝가 어디에 또 있겠

는가? 己卯士禍때 小人輩들이 世上

을 어지럽혀 忠良들이 다 없어지니

나라도 공허(空虛)하였다. 病든 世相

을 통탄(痛嘆)함이 극에 이르니 世

上에 뜻이 없다 하시고 山水좋은 鄕

里에서 詩를 읊으시며 義理를 쫓아

行하심이 뛰어나셨다. 이러한 事實들

을 돌에 刻하였으니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西紀一九三九年 己卯 四月十三日

族孫通政大夫秘書院丞前 弘文館應敎 知製敎兼經筵侍講官

春秋館 編修官集賢殿 學士 遠翼 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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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吏曹判書 行牧使公 諱 友正 墓誌銘 下

己丑(一五八九)년에 漢城庶尹으로 있을때 상관에게 거
슬려서 宣川郡守로 좌천되었으나 군민에게 선정을 베풀
었으며 병으로 사임하고 집에서 쉬었다.

임진왜란 때 도원수 金命元이 불러서 종군하게 되어

한강으로 출진하였으나 우리 군대가 궤멸하니 공이 말을

두들기며 부르짖었다.

“지금 임금께서 평양으로 행차하셨으니 임진강을 지키

는 것이 소원이오.”

공은 곧 뒤를 막았으나 이어 임진강 역시 무너지고 말

았으니 이때 공이 江 상류로부터 평양 쪽으로 가려다가

왕세자께서 伊川에서 군대를 독려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

가 도중에서 뵙고 시강원 필선(侍講院 弼善)을 받고 평

양 쪽으로 이동하다가 조정으로부터 강원도로 가서 모병

하라는 명을 받고 활약하였으나 남의 모략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癸巳(一五九三)년에 서울에서 적이 물러갔으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공이 진휼랑(賑恤郞)이 되어

고루 먹이고 돌봐서 많이 구제하였다. 이어 軍器寺의 正

을 거쳐 坡州牧使와 사간원 헌납(司諫院 獻納)을 지냈다.

丁酉(一五九七)년에 조정의 공의가 광주산성을 크게

수축하기로 결정했는데 공이 전일 강화도에서 공적을 세

웠다고 하여 천거로써 광주목사가 되었다. 당시 명나라

대군이 양남(兩南)②에서 줄을 잇고 있으니 광주는 남북

으로 통하는 교통과 집결의 요충지였으나 백성들은 교화

와 은혜에 힘입어 군병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듬해 명군이 영남에 있었는데 군량이 떨어져서 공이

能臣으로 재주가 인정되어 조달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가을에 모친의 병이 위급하여 집으로 돌아갔으나 바로

상을 당하고 지나친 집상(執喪)③ 때문에 피로하여 이로

써 병이 되어서 己亥(一五九九)년 봄에 사망했는데 강화

도와 광주 백성들이 모친상 때와 같이 많은 부조를 하고

제삿상을 차려놓고 모여서 곡읍(哭泣)했으니 공의 나이

五十四세였고 이해 윤 四月 十八日 衿川 北面에 장사 지

냈다.

공이 죽은 뒤 六年만에 호성, 선무공신(扈聖, 宣武功臣)

등 훈공이 책봉되고 공의 아들 즙(   )역시 선무원종공신

(宣武原從功臣)에 참여되었고 공은 여러번 증직을 받고

吏曹判書가 되었다. 어릴적에 아버지인 贊成公이 누워 앓

고 있었는데 늘 약을 다려주고 분뇨(糞尿)로써 차도를 시

험하니 찬성공이 어루만지면서 다른 애들보다 특이하다

하고 기름진 전답과 쓸만한 노비를 가려서 다 주었으나

찬성공이 죽은뒤에 모두 되돌려 주었고 맏형과 둘째 형은

이를 받지 아니했다.

어머니가 오래도록 홀로 계시는 것을 염려하여 가사일

을 더욱 넉넉하게 하고 살림살이를 세밀한데까지 보살피

고 도왔으며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사

철에 덥고 추운것을 조절하였으니 좌우 시종으로부터 크

고 작은 일들이 모두 공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백, 중씨들이 죽으니 그의 유자녀들을 본인 자식같이

돌보고 노비들이 실수를 하여도 언성을 높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자제들이 등과를 해도 지나치게 기

뻐하지 않고 어지러운 일들을 잘 치러내니 재능이 있다고

들 하였다. 여러번 모진 처지를 당해서 지치고 병이 되어

마침내 소갈증(消渴症)에 걸리니 어머니께서는 고생을

자초한다고 말하나 공이 대답하였다. “평생토록 감당해야

할 일을 한 번도 방과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급한 일을 당

하여 어찌 내몸만 아끼리오.”

공은 스스로 더욱 부지런히 하고 한 번도 그 뜻이 바뀌

지 않았다. 공이 목사 안여경(安汝敬)의 딸에게 장가들어

세 아들을 낳으니 맏아들이 혜(   )인데 먼저 죽고 둘째

아들이 현, 셋째 아들이 즙인데 곧 나에게 명(銘)을 빌러

온 사람들이고 평소 나와 잘 지냈다.

맏아들 혜가 都事 韓浣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둘을 낳

았으니 선비인 정준(鄭遵)과 윤석형(尹碩亨)이 그의 사

위들이다. 둘째 아들 현이 음사(蔭仕)④로 直長이 되었는

데 목사 宋寧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딸을 낳았으며 맏사

위는 洪憲이고 둘째 딸은 미혼이다. 즙이 급제하여 竹山

府使가 되었는데 直提學 洪宗祿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

들 하나를 두었으나 아직 어리다.

명에 이르되, 세상에는 혹 문장에는 나아가고 정사에는

물러서며 이로움을 보면 백성에게 돌리고 물욕은 초개(草

芥)⑤같이 여기니 이 두 가지의 장단을 비교할 때 선비라

면 어느쪽을 택하겠는가. 배워서 헛되지 않게 실행했으니

오직 공의 높은 자취로다. 만약 크게 베푸는 것으로써 주

장한다면 여기에 그쳐 나아가지 못함을 탄식하네.

주(註)

② 양남(兩南) : 영남과 호남.

③ 집상(執喪) : 상례를 수행함.

④ 음사(蔭仕) : 과거를치르지않고추천으로맡은벼슬

⑤ 초개(草芥) : 풀과 지푸라기

<끝>

功 臣 編

김김포포신신도도시시의의 실실상상

○ 김포신도시계획은 타당한가?

참여정부에서는 김포시관내 김포2동인 장기동 운양동

일대와 양촌면 석모리, 누산리, 구래리, 양곡리 등 일원

을 신도시지구로 지정하면서 그 이유를 강남의 아파트

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면, 당국에서 기대하는 대로 집 값이 과연 안정되

었는가?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것과 같이 그와는 정반

대로 발표이후 값이 폭등하지 않았는가? 또한 김포지역

도 신도시계획선 밖의 토지 값이 폭등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꼴이 되어 신도시계획의 당위

성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 도로, 전철은 국비로 건설하여야 하지 않는가?

도로, 철도, 하천, 항만 등 소위 사회간접자본조성은

원칙적으로 국고나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재

원을 시가의 20%정도로 토지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매입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충당하겠

다는 발상이다. 참 기발한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며, 시장경제체제를 신봉

하며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이다. 아무리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강제로 징발하는 수용이

라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일

제 강점기의 식민지시대에나 듣던“착취”니“수탈”이니

하는 낱말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혼돈 스럽다.

언필칭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옳은 말이다. 법대로 하는 것이 법치주의요 민주국가

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도 한다. 그 법이란 항

상 현실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 또한 법의 정신이다. 국

민이 불편하고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고쳐서 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관계부처의 국민을 위한 봉사

행정의 구현이 간절하다.

○ 국가안보의 요충지는 보전되어야 하지 않는가?

김포시는 한강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방위의 요

충지이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각종 군사시설이 있으며

지금도 국군장병들이 불철주야 지키고 있다. 우리국민은

충성스러운 국군의 국토방위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

고 있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포시민은 이러한 지역실정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건축제한 등 각종규제로 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으

면서도 묵묵히 국방시책에 순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외침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곳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니 이게 웬 말인지 모르겠다.

김포지역이 뚫리면 수도권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전쟁은 예고되는 것이 아니고, 불시

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6·25를 통하여 보았고 그 고

통을 겪었다. 이러한 비극을 우리 후손에게 결코 물려주

어서는 안 된다.

○ 김포에 아파트를 지으면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될 것인가?

역대정부는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 집중화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공

하지 못하였다.

그 좋은 예로 성남시, 분당지구, 용인지구, 일산지구

등이다. 인구유입 억제효과보다는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

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인구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도 도시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서민모두가 잘 아는

바다. 김포에 1,0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면 바로

2,000세대가 전국에서 몰려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단기대책은 될지 몰라도 결코 장기대책은 되

지 못할 것이다. 이 예측이 적중할 것임을 건설관계 관

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공: 김포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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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단단문

한 고을 원이 있었는데 그는 일자무식이었다. 한번은

꿔간 곡식을 갚지 않고 있는 자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들고 있었다. 그 끝에‘도이상기천석(都已上幾千石-도합

이상 몇 천석이란 뜻)’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는 크

게 노하여 말하기를, “도이상은 어떤 놈이길래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이리도 많으냐? 즉시 잡아오도록 하여라”

「기장현에서 나온 우스갯소리」

심노숭(沈魯崇)은 노년에야 약 10년여 동안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하여 논산현감·천안군수·임천군수 등을

지냈다. 이 무렵에 벗이자 이웃 현감으로 있던 김려와, 공

주에 있던 외가의 도움을 입어 청년기부터의 숙원이었던

야사총서의 편찬에 착수하여『대동패림』을 엮었다.

그는 전대의 문헌들을 모아놓은 이 책 외에도 자신이

직접 찬술한 많은 양의 잡록들을 남겼는데, 당대의 정치

와 인물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자료로 남아있다.

야사 잡록가답게 그는 인물기사문에서 명문들을 많이

남겼다. 23세 때 쓴 평양부 창고지기 장복상(張福相)의

기사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쓴 무반 구팔주(具八柱)기사,

심용(沈鏞)기사 등에 이르기까지 그가 특히 좋아한 것은

풍류호방형 인물들이었다. 그 자신 풍류를 좋아해서였을

까? 아니면 호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반발

심에서였을까? 어쨌거나 이들 작품에서 각 인물들은 매우

생동감 있게 형상화되었다. 

앞서 그의 산문은 유연함·강개함·발랄함이 주요함이

특성이라 말한바 있다. 유연함은 아내·딸·장인 집안 아

주머니 등을 그리며 가족과 일상을 잔잔하게 기술하고 있

는 서정 산문들에서 빛을 발하였고, 강개함은 권귀(權貴)

부유(腐儒) 당패(黨弊) 조선의 편협한 학문, 서리의 폐단

등을 비판하는 글들에 드러나며, 발랄함은 해학과 풍류,

기이담·풍속·인물 일화에 대한 풍성한 기록에서 엿보

인다. 그의 글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산문 문풍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다. 그것들은 간엄(簡嚴)과 전아(典

雅)를 특징 요소로 하면서, 경세·실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고문(古文)의 한계를 벗고 이제 신변잡사로까

지 문학적 소재를 확장시키고, 전범적으로 요구되는 미적

특질이나 문체 형식상의 제약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신의

정회를 자유롭게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패사소품적 성향을 농후하게 띠고 있는 그의 산문은

자칫 진지한 주제의식 없는 한갓 흥미담의 나열로 전락하

거나, 섬세하고 연약한 일개인의 소극적 정회 표출로 그

친 한계도 드러내고 있으나 중세 봉건적 이념과 윤리, 그

미학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문학의 독자성·개체성을

뚜렷이 드러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롭게 문학사적

조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노숭은 스스로“정약(情弱)하기가 꼭 아녀자 같다”

고 고백한 적이 있고, 궁함과 고통이 극에 달할 때면 부

처에게 의지하기도한 인물이었다. 심지어“유자(儒者)의

의관 벗어버리고 불교의 계율을 받고 싶네”라고 시로 읊

조리기도 하였다. 본성이 그렇게 유약한 데다가 그는 늘

외로웠다.

이옥과 김려처럼 서로를 깊이 알아주고 시문을 내보이

며 격려해주었던 그런 친구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에게

진정한 지기는 아내와 아우 노암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작품을 남에게 내보이지 않은 채 일기처

럼 그저 혼자 간직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그가 문학에서‘진정(眞

情)’만을 그토록 중시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는 문학이든 삶이든 허위와 허세를 극도로 배격했고,

참과 진정, 솔직함을 늘 강조했다. 또 어떠한 세(勢)로부

터도 스스로를 철저히 독립시켰기에 당대 현실의 갖가지

폐단들에 대해 신랄히 비판할 수 있었다.

구한말의 창강 김택영은 심노숭을 두고, “……노론당

사람이었는데 문학이 아주 강개하였다. 한번은 어떤일로

그 당론을 거슬러 금고(禁錮)되었다. 뒤에 사면되었으나

끝내 포의로 삶을 마쳤다.”『한사경(韓史 )』고 언급한 적

이 있다. 창강 역시 당폐(黨弊)와 위학(僞學)을 극도로

혐오했던 열린 지식인으로 심노승이란 인물에서 인물에

서 의기상통의 면들을 느꼈던 것이다.

심노숭보다 한 세대 앞의 박지원과 이용휴는‘재야문

형(在野文衡)’으로까지 불리며 문학으로 그 시대에 획을

그었다. 그들은 치열한 시대정신으로 전대의 문학에서 진

일보한 성취를 올렸다. 그 저변에는 가히 동지적 결속이

라 할 만큼 많은 문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문학은 일종의 운동적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한 세대 뒤의 심노승·김려·이옥·강이천 등 패사소

품의 문학경향을 보인 문사들은 성균관에서 가까이 교유

하면서 지성(知性)과 이지(理智)에 기반했던 이 선배문

인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감성(感性)의 문학을 선보였다.

시정세태(市井世態)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기록, 여

성적 정감에의 경도, 봉건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와 도

전 등을 이들의 시문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려·이옥·강이천 등이 문체반정과 비어옥(飛語獄)에 걸

려들어 그로 인해 겪은 간난(艱難)과 신고(辛苦)가 문학

에서의 큰 전변(轉變)의 계기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심노

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탄한 청장년기를 보내며 이들과

는 또 다른 보다 개인화 된 문학성향을 보였다.

그가 남긴 일상을 소재로 한 서정문과 미적 감각이 돋

보이는 소품문들은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적잖은 감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 조그만 글 모음에서 시대에 앞서

혼자 왔다 혼자간 고고(孤高)한 한 문인의 모습을 함께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00년 10월 옮긴이 김영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 놓고는 잠

을 못 이루며 그리워하다가 홍랑의

시조를 한시로 번역하여 보냈다.

折楊柳寄千里人 爲我試向庭前種

(절양유기천리인) (위아시향정전종)

須知一夜生新葉 憔悴愁眉是妾身

(수지일야생신엽)  (초췌수미시첩신)

飜方曲(번방곡)

비록 고죽 최경창(崔慶昌)이 문장과 학문에 뛰어나 이

율곡(李栗谷) 송구봉(宋龜峰)등과 함께 8대 문장가로 불

리었고 당시(唐詩)에도 능하여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높이 평가되었으나 그토록 고심하여 번역한 위의 한시는

아무래도 홍랑의 시조에 못 미친다 하겠다. 병이 나은 고

죽은 다시 경성 가는 이편에 시를 지어 보냈다.

相看脈脈贈幽蘭 말없이 보았으니 시를 보내네

(상간맥맥증유란) 

此去天涯幾日還 먼곳 가시느라 고생 많았지

(차거천애기일환)

莫唱咸關舊時曲 헤어질 때 읊은 곡 부르지 마소

(막창함관구시곡)

至今雲雨暗靑山 아직도 함관령은 운우 덮였소

(지금운우암청산)

送別(그를 보내며)

홍랑이 그토록 애가 끓었기에 버들가지를 꺾어 보내며

창밖에 심어

놓고 들며 나

며 보아달라고

애원을 했겠으

며, 특히 잎 피

고 가지 돋는

봄이거든 애련

(哀憐)의 이별

을 상기시켜

달라고 했으니

기녀이기에 억

지로 사랑을 끊어야 했던 홍랑의 시조를 읊어 보면 행간

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사연을 보며 사대부와의 그

비련(悲戀)에 처연(悽然)함을 금할 수 없다.

한 가지의 버들, 석 줄의 시조, 선물치고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요, 사랑의 글로는 단연 앞자리에 매길 시

심(詩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죽의「송별」또한 함관령에서 헤어질 때 마침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가. 비가 오고 구름에 가려 그 푸르던 산마

저 우울한데 서로 헤어지기 어려워 울며 부른 이별가를

상기하고 당시의 암울했던 심정이며, 병구완차 온 홍랑과

마주 앉았으면서도 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맥맥히 바라

만 보다가 이제야 유란(幽蘭)의 시를 보내며 그 먼먼 하

늘가 경성을 가느라고 고생인들 얼마나 했겠느냐의 위로

와 회한의 시도 눈물 없이는 볼수 없다 하겠다.

그렇것만 나는 라일락을 들고 온 마음씨 곱고 예쁜 그

녀에게 한 줄의 시를 지어 주기는커녕 애틋

한 인사조차 변변히 나누지 못한 채 쓸쓸히

돌려보냈으니 참으로 무정한 사람이라고 원

망인들 얼마나 했겠는가.

고죽이 세상을 뜨자 홍랑은 소복으로 몸

을 단장하고 파주에 있는 최경창의 무덤을

지켰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오직 고죽의 시

고(詩稿)만을 등에 질머지고 다녀서 兵火를

면했다.

뒷날 고죽의 묘소에 기첩인 홍랑을 해주

최씨 집안에서 묻어 주고 시비를 세위 기리니 다른 문중

에서는 볼 수 없는 미담이며 이들의 아름다운 로맨스는

우리 국문학사에 시조와 함께 전설처럼 길이 전할 것이다.

<끝>

大宗會 副會長 沈 永 求

광주판관 태등 심노숭(2 話) (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下

沈魯崇論-조선 후기 한 문인의 독왕고래(獨往孤來)
만사는 춘몽과 같아 아무런 흔적도 없구나(事如春夢了無痕)

<태학산문선>

홍랑과 최경창 下

부회장 심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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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마 내가 松을 이런 곳에

서 어쩔까봐 그래?”

우리는 요를 두 개 깔았다. 이

불은 하나였다.

“먼저 주무세요. 저는 잠드신

것보고 잘 테니까요”하고 松이

말했다. 철저하게 경계하는구나. 하

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 조심성이 싫지

않았다.

송은 나와의 사이를 이불로 바리게이트 처럼 담을 쌓

아, 누워서 서로 얼굴이 마주 보이지 않도록 했다. 나는

그 태도가 우스워 속으로 씩 웃었다. 나는 똑바로 누운

얼굴에 전등불이 눈에 부셔 얼굴위로 손수건을 덮었다.

松이 전등불을 끄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어둠은 유

혹의 빌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松은 반대

편으로 모로 누웠다. 모로 돌아눕느라 나와의

사이에 이불이 들뜨자 松은 다시 꼭 막아

칸막이를 했다.

이불 속이 따스했다. 먼저 잠들어야 松이

잠잘텐데 잠을 재촉해 보지만 나는 그 동안

걸어 오느라 흥분과 긴장이 아직 갈아 앉지 않은

탓인지 잠이 쉽사리 올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나는

松을 안심시키고 빨리 잠들게 하려면 잠든 척 코를 고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松도 내가 잠든 것으로 알고 잠을 청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松이 잠들었는지 쌔근거린다. 나

는 내 얼굴 위의 손수건을 살그머니 들추고 松이 잠들었

는가 엿봤다. 

그와의 사이에 이불로 바리게이트가 처져 있어 나는

몸을 일으켜 넘겨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잠자는 그의 모

습이 아름다웠다. 결혼하면 저 모습을 곁에 늘 보려니 생

각하니 가슴이 흐믓해 온다. 나는 살그머니 일어나 그의

얼굴을 한번 더 내려다보고는 전기 불을 껐다. 아침에 눈

을 뜨자 밖에는 교회의 종소리가 주일 아침을 알리고 있

었다. 방안은 고요하고 방문 쪽으로 동녘이 밝아왔다. 옆

에 누은 松의 체온이 따스하게 전도 되 오는 것 같아서

더 없는 포만감에 빠져든다.

“松은 아직 자고 있을까?”나는 송의 모습을 보려 살며

시 고개를 돌린다. 松도 마침 잠에서 깨어나는 양 내 쪽

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참이었다. 순간 둘의 시선이

한 중간에서 마주쳤다. 

“어머 똑같이 깼네요. 감격하는데는 여자가 빨랐다. 그

녀는 내가 어제 밤 일부러 잠든 척 코를 골았다는 이야기

며 그가 잠든 후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는 이야기에 나를

능청스럽다고 웃었다.

한나절을 화천 시내를 같이 다방이며 시장이며 쏘다녔

다. 두 달 후면 결혼해서 이곳에서 신혼을 보내게 될 것

이다. 그와 다니는 것이 즐거웠고 자랑스러웠다. 오후에

松을 서울로 보내려는데 松이 난색을 하며“나 집에 어떻

게 가요? 마음에 찔려서 못 가겠어요. 혼자 가기 싫어요”

한다. “내가 춘천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그러

지 말고 가란 말이야. 안 가면 어쩔 라

고?”하고 나는 그를 달랬다. 

하지만 그녀를 춘천까지 배웅해 줬는

데도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일 때문에

그녀의 발 거름이 무겁다.

“좋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춘천에서 하루 더 지내다

가자”우리는 춘천 여관에 투숙했다. 화천에서 하루 지내

면서 신뢰를 쌓은 탓인가 서로 편안히 밤을 지낼 수 있었

다. 이불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일도 없었다.

이튼날 춘천의 아침이 밝자 松은 여전히 집에 갈 걱정

을 하며“부모님이 우리 같이 여관에서 잔줄 알면‘다 된

년’이라고 쫓겨 날 거야요. 아무 일 없었대도 부모님이야

그걸 믿어 주시겠어요?”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불끈 성을 부리며“좋다. 이래도 오해, 저래도 오해

라면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보람이 뭐란

말야. 그렇다면 나 아예 이 자리에서 욕구를 채울거야 ”

나는 그녀를 혼내주려 일부러 거칠게 굴며 松을 덮쳤다.

그리고 그녀의 속옷 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매끈한 피

부가 손에 닿자 그녀는 그물에 갓 걸린 잉어처럼 펄떡이

며“안야요 내가 잘못 했어요 이러지 말아요 이러시면 안

되요”하고 몸부림쳤다.

“그럼 우리의 결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지?”하고 욱박지르듯 그에게 다짐

하며 묻자.

“그러겠어요”하고 松이 겁에 질려 확답했다. 나는 그의

몸에서 손을 풀었다.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안도하는 松

은 진땀을 흘리며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감사의 표

정이 역력했다.

“고마워요 S중위님! 고마워요”松은 나의 손을 꼭 잡

아줬다. 나는 그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 위에 키스했다.

“松! 松은 훌륭한 여자야. 내가 松에게 부끄러운 행동

을 하였소. 일부러 한 짓이니 용서해요”

“우리 그런 거 다 잊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에

요. 정말 서로를 아끼고 지켜준다는 것이 어렵고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인거야요”

날이 밝자 松은 부지런히 떠날 차비를 차렸다. 작별하

려 버스로 떠날 때도 자신있는 모습으로 늠늠하게 떠나는

그의 순결한 모습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잘가송!. 사랑한다!!”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무한히

키스를 보내며 말했다. “그 동안 감사했어요. S중위님! 안

녕!!”손을 흔들며 그녀는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사랑하는 松! 나는 그대를 영원히 마음 깊이 사랑할

것이오. 그대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어여쁘

오.’내 시선은 그가 사라진 허공에 오래 오래 머물렀다.

<끝>

仁川宗會 監事 심 명 구

심 명 구

靑少年性意識어제와오늘下
(靑少年 性意識 이대로 좋은가?)

鮮光싸이로 起工式行事 盛況

지난 9월 29일 全北 群山市 오식도동 군산항(남측 제2

공구 #61 #62부두내)에서는 株式會社 鮮光公社(會長

沈明求)가 선광싸이로 2基를 건설하는 기공식 행사를 가

졌는데 政官界를 비롯하여 有關社의 많은 內外賓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이 싸이로(곡물 저장고)工事는 2003년에 착공하여

* 1차에 저장능력 10만t 1基와

* 2차에 10만t 1기

* 언로다(하역장비: 시간당 800t) 2기

* 이송콘베이어(운반기구: 시간당 1,500t) 1기

*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나뉘는데 총 사업비 427억원을

들여 1차는 2005년 상반기에 2차는 200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文化部-

김포종회 3/4분기 이사회개최

김포종회에서는 2003년 9월 26일 김포시 북변동 우식

식당에서 종회임원 30여명이 회합하여 3/4분기 이사회를

가졌다.

지난 2/4분기 이사회에서도 언급한바있는 올해 기상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적중이라도 한 듯 봄이 짧

고 무더위와 비가 많이 오더니 3/4분기에 들어서는 이틀

에 한번 꼴로 비가 내려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농작물에 있어서도 일조량, 적산온도가

부족하여 흉작이 예상된다.

서울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은 1,344mm인데 금년 9월

15일까지의 강수량이 1,636mm에 달하고 있음을 보아도

일기불순을 알 수 있다.

복숭아, 포도, 배, 사과 등의 과일은 당도가 예년에 비해

떨어지고, 벼농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성장이 안된 데다

등숙비율도 낮아 평년작도 안될 것 같다.

여기에다 추석을 전후하여 태풍 매미가 들어 닥쳤으며

특히 경남, 동해안 지방의 피해가 막심하다. 200여명의 인

명이 희생되었으며 재산피해액도 천문학적 숫자라 한다.

부산부두의 크레인도 초속 40m의 강풍에 쓰러져 수출

전선도 초비상이다.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상지역을 재

해지구로 선포하고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니 불행중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宗會 소식으로 올 가을에는 연천의 청성백묘소 제향에

참례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세부절차를 관례대로 집행부에

일임하였다. 많은 종인의 참여를 기대한다.

<제공: 김포종회>

▶ 기공식 장면

▶ 선광싸이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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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宗 消消 息息事事

▶ 초헌관 경주부회장

▶ 초헌관 광택

始祖墓所 秋享奉行
10월 4일(음:9월 9일)

初獻 : 正澤 靑松
亞獻 : 斗燮 大宗會 應輔 蔚山
終獻 : 宜在 靑松 宜熏 靑松
大祝 : 華燮 靑松
執禮 : 相秀 靑松

▶祭需費誠金◀
都摠制公宗會 200,000 安孝公宗會 300,000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愚龍 大宗會理事 100,000
全羅北道 靑松會 100,000 淸澤 春川市교동 100,000

咸悅二世祖墓所 秋享奉行
10월 6일(음:9월 11일)

初獻: 載烈 大宗會 執禮: 相稷
亞獻: 華燮 靑松 憲燮 光州 大祝: 愚增
終獻: 承澤 禮山 春澤 春川
執事: 應鎭 相億 容圭 載澈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靑松宗會 100,000
承澤 禮山宗會長 200,000

三世祖靑華府院君 墓所秋享奉行
10월 8일(음:9월 13일)

靑華府院君 配位
初獻 : 庚周 大宗會副會長 光澤 安城
亞獻 : 의재 원주 奎澤 서울
終獻 : 오식 龍燮 仁川
大祝 : 光澤 安城 庚周
執禮 : 相稷 大宗會監事 相稷
執事 : 준택 載澈

▶祭需費誠金◀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都摠制公宗會 100,000
承澤 禮山宗會長 200,000 奎澤 南加佐洞 100,000

漣川靑城伯墓所 秋享奉行
10월 10일(음:9월 15일)

考位 配位
初獻 : 明求 大宗會長 宜洛 副會長
亞獻 : 敏燮 原州 斗燮 安孝公宗會長
終獻 : 彦植 裕澤
大祝 : 愚增 愚增
執禮 : 相稷 相稷
執事 : 容圭 載澈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奉翼公宗會 100,000
金浦宗會 100,000 都摠制公宗會 100,000
承澤禮山宗會長 200,000 琫炫 扶安 50,000

淸州四世祖 秋享奉行
10월 12일(음:9월 17일)

四世祖 都摠制公
初獻: 成輔 淸州宗會長 源澤 原州
亞獻: 相奉 尙道
終獻: 容圭 서울 琦燮 淸州
大祝: 尙道 淸州 敏燮 原州
執禮: 相昊 淸州 相昊 淸州
執事: 載澈 仁輔 載澈 仁輔

▶祭需費誠金◀ 都摠制公宗會 200,000

仁壽府尹公墓所 秋享奉行
10월 12일(음:9월 17일)

初獻: 鎭植 亞獻: 文輔 終獻: 明求
大祝: 愚慶 執禮: 載冕
▶祭需費誠金◀
谷城宗會 100,000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學燮 여수 200,000 鍾七 광주 50,000

三韓國大夫人墓所 秋享奉行
10월 9일(음:9월 14일)

初獻: 光澤 安城 亞獻: 應鎭 水原
終獻: 承澤 禮山 大祝: 庚周 安孝公宗會
執禮: 相稷 安孝公宗會

▶祭需費誠金◀ 承澤禮山宗會長 200,000

12世 平市署令公 (휘: ) 同日 時享奉行

▶祭需費誠金◀ 承澤禮山宗會長 200,000

良惠公(휘 :石雋)墓所 秋享奉行
10월 15일(음:9월 20일)

良惠公 配位 滄洲公
初獻: 璋燮 鎭植 大燮
亞獻: 世求 允求 愚夏
終獻: 雲植 相直 守輔
大祝: 愚慶 愚慶 愚慶
執禮: 載冕
▶祭需費誠金◀
谷城宗會 100,000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忘世亭公(휘 :璿)墓所 秋享奉行
10월 18일(음:9월 23일)

忘世亭公 配位 兵使公
初獻 :  晶求 贊求 찬식
亞獻 :  偵植 大植 俊燮
終獻 :  相華 愚侃 元植
大祝 :  愚增
執禮 : 載冕

▶祭需費誠金◀ 찬구(분당)     100,000

▶ 청성백 산소 초헌관 명구회장

▶ 배위 산소 초헌관 의락부회장

▶ 도총제공산소 초헌관 원택 원주

▶ 4世祖 비 초헌관 성보 청주종회장

청 송 심 씨 종 보

▶ 시조산소 초헌관 정택 청송

▶ 중대산소 헌관 종혁 대종회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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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世祖 奉翊公 時享奉行
10월 20일(음:9월 25일)

奉翊公 判書公 典書公
初獻: 仁澤 相範 成泰
亞獻: 容圭 相允 碩烈
終獻: 俊夏 相奎 東浩
大祝: 相夏
執禮: 相稷
執事: 相甲 起燮 亨澤
: 相候 在鴻 相赫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200,000

坡州 晩沙公墓所 秋享奉行
10월 20일(음:9월 25일)

肅川公 贈領議政公 晩沙公
初獻: 愚增 贊求 晶求
亞獻: 晶求 晶求 愚增
終獻: 求亨 愚增 正求
大祝: 映求 映求 映求
執禮: 載冕
● 15世 靑平都尉 (휘:益顯) 同日時享奉行

修撰公(휘 :達源)墓所 秋享奉行
10월 24일(음:9월 끝 일요일)

判官公 衿川公 修撰公 監司公
初獻 : 重鎭 承澤 達燮 仲根
亞獻 : 彦宰 相直 仲根 元燮
終獻 : 載烈 玄根 昌燮 載運
大祝 : 容圭 容圭

▶祭需費誠金◀ 承澤 禮山宗會長 200,000
● 11世長水公(휘:友善)
● 11世都事公(휘:友仁) 同日時享奉行

曉窓公墓所 時享奉行
10월 25일(음:10월 1일)

曉窓公 正字公 一松公
初獻: 成圭 成圭 成圭
亞獻: 鴻來 興燮 相直
終獻: 恒來 相甲 興來
大祝: 承龍
執事: 恒來 載澈

● 11世 僉正公 (휘:昌壽)
● 12世 副摠管公(휘:旭)
● 12世 溫陽公(휘:昶)
● 13世 執義公(휘:儒行)
● 16世 正言公(휘:周觀) 同日時享奉行

判官公(휘:湲)墓所 時享奉行
10월 26일(음:10월 첫 일요일)

初獻: 相鎬 派宗會長 亞獻: 海燮 서울
終獻: 龍燮 仁川 大祝: 相直 仁川

● 8世 敦寧府都正公(휘:順道)
● 9世 戶曹參議公(휘:巨源)
● 15世 戶曹參判公(휘:若澐)
● 16世 通德郞公(휘: ) 同日時享奉行

進士公(휘 :友俊)墓所 時享奉行
10월 22일(음:9월 27일)

進士公 監察公
初獻:  熙萬 彦宰
亞獻:  承澤 仲根
終獻:  載興 重鎭
大祝:  彦昇 彦昇
執事:  영식

▶祭需費誠金◀ 承澤 禮山宗會長 300,000
● 13世 監役公(휘:光涑) 同日時享奉行

通德郞公(휘 :譚)墓所 時享奉行
10월 26일(음:10월 첫일요일)

初獻: 應錫 亞獻: 東植
終獻: 廷根 大祝: 容圭

● 13世司憲府監察公(휘:光津)
● 14世通德郞公(휘:樺)
● 15世賚卿公(휘:得弼) 同日時享奉行

鐵山府使公(휘 :夢良)墓所 時享奉行
10월 30일(음:10월 6일)

宣敎郞公 府使公 季述公
初獻 : 連燮 連燮 善圭
亞獻 : 善圭 興來 三圭
終獻 : 載圭 利燮 國鉉
大祝 : 容圭

● 17世 휘: 泰衍公 ● 17世 휘: 泰元公
● 18世 휘: 眞秀公 ● 18世 휘: 文秀公 同日時享奉行

信川公(휘 :孝謙)墓所 時享奉行
11월 2일(음:10월 일)

信川公 配位(南氏)
初獻:  元輔 元輔
亞獻:  胤燮 永澤
終獻:  淸澤 相穆
大祝:  相弼 相弼
執事:  載弼 允輔
● 12世 贈戶曹參判公(휘: )
● 13世 同知中樞公(휘:廷逸)
● 14世 贈司僕寺正公(휘:  )
● 15世 贈左承旨公(휘:壽鼎)
● 16世 贈大司憲公(휘:潮) 同日時享奉行

通德郞公(휘 :儒碩)墓所 時享奉行
11월 2일(음:10월 제2 일요일)

初獻: 鎬榮 亞獻: 平來
終獻: 善來 大祝: 容圭

● 14世 副摠管公(휘:楹)
● 15世 通德郞公(휘:一良)
● 16世 童蒙敎官公(휘:海觀)
● 17世 휘: 泰元公 同日 時享奉行

12世 監察公(諱:暾)墓所 時享奉行
11월 8일(음:10월 15일)

監察公 諱儒宗 軍資正 副司果
初獻: 連燮 連燮 慶來 平來
亞獻: 興燮 應來 鳳來 容圭
終獻: 元燮 尙來 相昊 昌圭
大祝: 成來
執事: 相九 相福

◎ 13世折衝將軍(휘:儒達) 同日時享奉享

13世 僉知公(휘 :儒俊) 時享奉行
11월 9일(음:10월 둘째 일요일)

初獻: 載國
亞獻: 載西
終獻: 재성
大祝: 容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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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世同知公(휘:棕)
◎ 17世嘉善公(휘:鉉) 同日時享奉行

一松相公(휘:喜壽)影幀포쇄사(曝 祀)봉행
2003년 11월 18일(음:10월 25일)

初獻: 鎬元
亞獻: 永澤(忠州)
終獻: 尙來
大祝: 承龍
執事: 昌圭 成圭

舍人公(휘:順門)墓所 時享奉行
10월 14일(음:9월 19일)

舍人公 忠惠公 翼孝公
初獻 : 永澤 斗燮 成輔
亞獻 : 昌燮 百燮 元輔
終獻 : 載弼 榮燮 昌燮
大祝 : 相直
執禮 : 相稷
執事 : 載澈 仁輔

本舍人公宗會에서는時享日을맞이하여참여한40여명의
會員들이시향이끝나고모여의논한결과今年度祭需費
는헌성금으로充當하기로하고다음과같이즉석에서접
수하였다. 이는현재進行되고있는訴訟件으로재정이취
약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舍人公 후손들의 小門中회의를
거쳐 제수비헌성금제도를年例化하기로합의하였다.
▶特別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祭需費誠金◀
修撰公宗會 200,000 曉窓公宗會 200,000
信川公宗會 200,000 茂叔公宗會 200,000
將仕郞公宗會 200,000 鎭川 高尺宗會 200,000
忠翼公宗會 200,000   判官公宗會 200,000

恭肅公養父 信川康公 時享奉行
11월 10일(음:10월 17일)

康主簿公 配位(全氏)
初獻:    永澤 永澤
亞獻:    龜錫 承澤
終獻:   李載和 奎澤
大祝:    華燮
執禮:    相稷
執事:    容圭 載澈

▶제수비성금◀
安孝公宗會 300,000
承澤 200,000  禮山宗會長
奎澤 100,000  南加佐洞
德水李氏 50,000  玉山公派

함열 二世祖墓域 靜化事業

大宗會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二世祖 閤門祗侯公山所와 永慕齋 내부까지 함께 정

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작업은 山所봉분에 깊이 뿌리

를 내린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초를 하였으며 산소주

위에 널려있는 잡목들을 제거하고 이어 영모재 내의 나무

들도선별하여벌목작업을함께하였다.

이번 일로 오래 전부터 미뤄오던 산소주위의 정화사업

은은 마무리 되었으나 꼭 해야되는 영모재 뒤뜰 정지작업

을 이번에도 함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못내 아쉽

기만하다.

5世縣令公(휘:天柱)時享日변경안내

현령공파 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10일 종전의 현

령공 설단을 확장교체하고 현령공의 第一子이신 六世

判官公(휘:世叔)의 設壇도 함께 新設하여 많은 후손들

이 참여한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고유제를 봉행하였

다. 여기에 주위환경을 정화하여 경내를 일신하니 이

것이 爲先事의 報本이 아니겠는가.

또한 현령공파에서는 宗人의 총의에 따라 시향일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일자는 다음과 같다.

▶변경전 : 陰10月 첫째 일요일

▶변경일 : 陰9月 마지막 일요일(2004년부터 시행)

沈甲輔氏의 經營日記 中
대기업과의대기업과의 차별화에차별화에 주력주력

그러나 1970년대를 흘려보내면서

노동집약 제품인 줄과 쌀통만으로

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

다. 그리하여 1980년대 들어 과감

한 변신을 시도했다.

향후 기계공업과 관련해서는 자동

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1983년부터

기계 자동화의 필수 부품인“직선운동 베어링(LM가이

드)”을 세계적 메이커인 일본 THK사로부터 수입 판매하

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줄과 쌀통으로 구축한 전국 영업

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목표관리제도도 함께 적용했다. 

1984년에는 THK사 제품의 한국대리점 계약을 체결했

고 다행이 경영성과가 좋아 1989년 9월에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외국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만 하는 것은 외국생산자에게 국내시장을 열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에 THK

사를 끈질기게 설득 1991년에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대구에 LM가이드 공장을 준공

하고 자체 생산에 들어갔다. THK사가 세계에서 유일하

게 우리 회사와 합작계약을 한 것은 우리의 투명경영과

영업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생산을

하고 시장을 넓혀가면서 한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성장성 있는 제품을 애써 개발해 시장을 개

척해놓으면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조직력으로 시장을

잠식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왔던 것이다.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영업정책이 필요했다. 대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없게 하려면 차별화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의 생존방법

이 다르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존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대리점이나

특약점 거래방식을 피하고 실수요 거래처와의 직거래를

통한 맞춤식 고객만족 경영기법으로 활로를 찾았다. 우선

11개의 전국 영업장을 중심으로 1,500개가 넘는 실수요업

체(반도체장비, 자동화설비, 산업용로봇, 공작기계, 자동차

설비라인 등)설계 부서와 생산 부서를 하나하나 방문해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판촉활동에 주력했다.

우리 제품의 특성 경쟁사제품과의 비교우위 및 고유한

장점 제작기계 부품으로서의 적합성과 효율성 우리 제품

을 사용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 등을 상세히 설명한 다

음 직접 주문을 받아 공급했다.

대기업이 그 규모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작은 업

체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틈새 전략물이 작은 공간에까지

침투하는 것처럼도 구사했다. 그 결과 일부 대기업들이

외국 유명 브랜드제품을 수입해 시장을 공략했지만 우리

가 발로 뛰며 구축해놓은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회사가 취급하는 품

목은 매우 다양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극대

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GE의 잭

윌치 전회장도“1등과 2등 이외에는 다 버려야한다”고 말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호닝파이프 유공압실린더 쌀통 그

리고 일부 기계류 사업은 그 분야에 종사하던 회사 간부

들에게 양도해 독립경영을 하게 하고 자동차 부품은 자회

사인 삼익오토텍에 넘겨줬다. 삼익LMS는 창업품목인 줄

(지금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다)과 자동화 관

련 부품(LM시스템과 정밀감속기)사업만 집중 육성키로

하고 1999년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또한 삼익LMS

는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확신하고

열린 경영과 투명경영을 정착시켜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가 지난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응답한 292개 기업 중 49.7％가 윤리헌장을 마

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그룹에 드는 대기업들

은 76.3％가 윤리헌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

■심갑보(三益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부회장 심갑보

▲현령공설단 ▲판관공설단 ▶ 정화된 모습

넝쿨 장미

돌담길 돌아갈 때

넝쿨 장미 눈을 가려

손 올려 헤쳐보니

뾰족뾰족 가시 줄기

꼭꼭 찌르네

짙은 녹색 이파리

동글동글 열린 장미꽃

뜨거운 햇살 장미의 속살

어우러진 돌담길

발 거름 멈추고 치켜보며

아름다움에 취하네

돌담 기왓장

장미꽃 향기에

삼복더위 잊어 버리네

-釜山 沈成輔-

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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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감사합니다성금감사합니다人人 事事
貴植 : 국세청 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 2과장

君燮 : 교보생명 분당 지점장

三洙 : 한미은행 지점 개설 준비위원장 김해지점

相哲 : 현대증권 춘천 지점장

載萬 : 예금 보험공사 조사1부팀장

재호 : 금융감독원 은행 검사1국

◐◐ 송송 금금 안안 내내 ◑◑
찬조금또는종보회비를송금하실분은
아래구좌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011-805-2943

相穆 80,000 춘천 2003

達燮 300,000 지도위원 2003

載求 80,000 삼척 2004

良燮 80,000 연천 2002

仲燮 80,000 부여 2003

宜洛 500,000 부회장 2003

永植 80,000 삼척 2003

宗玉 80,000 용인 구성면 2003

光永 80,000 반포동 〃

應琸 80,000 과천 〃

洋燮 80,000 예술화원 〃

泰燮 80,000 신월동 〃

泓植 80,000 서산 〃

理 事 會 費

祝祝
學 位 授 與

의 용 : 1967년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위 사람은 2002년 8월 16일 숭실대학교

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함

창수 50,000 김천

영식 30,000 양평

순보 20,000

형섭 30,000

광섭 50,000 음성

관보 50,000 대전

재호 30,000 옥천

永植 50,000 삼척

학길 100,000 신림동

光州 500,000 청송회

洋燮 20,000 예술화원

愚逸 30,000 의정부

우탁 40,000 울산

혜 영 : 행정고시 일반 행정고시 합격

재 윤 : 행정고시 재경 행정고시 합격

서예가 심응섭「모스크바전」갈채받아

서예가 늘빛 심응섭 혜전대 교수

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심

응섭의 아름다운 한글 서예전을 열

어 러시아인들에게는 한글 문자 예

술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보여주고,

그곳 거주 한민족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는 호평을 받았다.

러시아 역사상 우리 한글작품만을 가지고 연 첫 개인

전이었던 심응섭 교수의 모스크바 아름다운 한글 서예전

은 한국문화홍보원(원장 권영후)

의 초대전으로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 마르크스 거

리의 한국문화홍보원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이 전시회에는 심교수

의 최근 새 작품·공유·깨우침

등 28점이 선보였다.

심 교수는 14일부터 22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전시회장에

서 관객들에게 글씨를 써주는 창

작활동을 보여주고 19일 원광한

국학교와 20일 한민족학교에서 한글문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특강과 즉석 휘호 등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심 교수는 이 전시회 출품작중 표드르이바노비치쭈체

프 시‘분수’를 동양박물관에 기증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

교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 등 3개 대학에도 각각 작품을

기증했다.

심 교수는“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

국어를 배우는 인구도 많아서인지 호응이 커 25일까지

예정했던 전시를 31일까지 연장해 열어서 더 기뻤다. 한

글 문자의 조형성을 새롭게 창출해 한글이 지닌 우수성과

예술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울러 한국어의 문자언어를

통해 동양정신의 심오한 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헤아려

볼수있는기회가되었을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 

모스크바 디자인대학 예술학과 학생인 나타샤보론코바

양은“어떻게 글자가 형태를 이루는지 형상이 글자 속에

서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글자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조형예술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아

름다운 전시회였다”고 격찬했다.

심응섭 교수는 이달 17일 러시

아 한국대사관 청사 개청식을 기

념해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다시

열게 되며 모스크바 국립도서관

동방학술센터 초청 전시회도 예정

돼있다.

심 교수는 1999년 베이징 초대

전을 시작으로 2000년 도쿄 2001

년 베를린, 오사카 개인초대전 등 동서양을 넘나들며 한

글문자예술의아름다움으로세계인을감동시키고있다.

홍성신문 (김복실기자)에서 전재

二世祖 閤門祗侯公의 옛고을
山淸을 찾아가다

지난 11월 14일 토요일 경남 山淸의 二世祖 합문지후공

(閤門祗侯公 휘: 淵)의 유허비(遺墟碑)와 지후공의 서랑

(사위)이신 농은공(農隱 휘, 驪興閔安富)의 산소, 또 배위

이신 靑松沈氏 할머님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기로하고 새

벽 일찍 서울을 출발하였다.

서울을 출발한지 약 3시간반만에 大晋고속도로 산청

톨게이트에 도착한 우리는 현지에 거주하시는 민봉호(여

흥민씨 현지 종회장)씨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지근거리인

靑松沈氏 할머님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이어서 송계

재(松溪齋), 대포서원(大浦書院), 숭절사(崇節祠)를 들른

다음 농은공의 산소에 올라 성묘하였다.

농은공께서는 려말에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낸신 文

賢으로 고려가 망하고 李朝가 開國하자 충신은 불사이군

(不事二君)이란 절의(節義)로 두문동에 들어가셨다가 조

정에서의 회유를 뿌리치고 산청땅에 내려와 世居地로 삼

았다. 농은공께서는 靑松沈氏 4世祖이신 청성백(靑城伯:

門下侍中, 左政丞, 휘, 德符)과 岳隱公(典理判書, 휘, 元符)

에게는 고모부가 되신고로 입두문동(入杜門洞)時에는 처

질(妻姪)이 되시는 악은공과 함께 하시어 두문동 72현의

한분이시며 山陰(現 산청)땅으로 낙향하셔서는 高山중턱

에 단을 쌓고 초하루 보름으로 開京을 향하여 望拜를 하

셨으니 후세사람들은 이를가르쳐 이, 제(伯夷 와 叔齊)의

청절(淸節)을 지켰다 하였으며 그 臺를 망경대(望京臺)라

고 이름하였다.

下山하여 90년대 들어 새로 지은 望京樓를 돌아보고

끝으로 二世祖의 유허비가 위치한 금서면 특리(덕촌)에

당도하였다. 二世祖 합문지후공은 산청에서 현감을 지내

신 다음 남은 여생을 자연동(紫煙洞)에서 지내시었다. 그

곳에서 돌아가시고 수년후에 함열 남당산(全北 益山市 咸

悅 南堂山)으로 천장(遷葬)하시니 때는 洪武10년(丁巳,

서기1377) 9월이다. 이곳 유허비에 글을보면『麗朝에서

벼슬이 합문지후 였는데 그때 세상일이 날로 그릇되어 산

음(山陰: 지금의 山淸) 현감으로 나가서 고을의 서쪽 석

답촌(石畓村)자연동(紫煙洞)에 터를 잡아 名利를 다 버리

고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고』...라고 쓰여있으며 지금 유

허비가 서있는 이곳이 二世祖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모

신 葬地인듯 하여 그情을 오래 기리고자 현지 宗人들에

의해 1937년에 이르러 이곳에 유허비를 세우게 되었다하

니 참으로 그 爲先事의 고마운 마음이 가슴을 저민다. 

러러시시아아 첫첫 한한글글작작품품 개개인인전전

부 고
相 夏 : 配位 全義李氏께서 2003年 10月 1日

오후 3시 숙환으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본당리 143 자택에서 별세

사자 : 성섭, 현섭

여: 순섭, 희섭, 영희, 미섭, 애섭

자부 : 이기옥, 권의경

사위: 박동근, 최종세, 서창희, 이황노, 정주영

(大宗會理事)

합 격
祝祝

일 섭 : 교학초등 교감(옥조 근정 훈장)

祝祝
훈장수여

심응섭

▶심응섭 모스크바 개인전에서 예술학을 전공하는
전공하는나타샤양이작품을감상하고있다.
그는 조형예술의새로운발견이었다고격찬했다.

▶ 예의판서 휘민안부공 묘소

▶ 배위 청송심씨 성묘광경

▶ 만경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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